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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의 전장 공간은 더 이상 기존의 지상·해상·공중에 국한하지 않고 사이버·우주공간

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주공간은 기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다영역작전의 성공도 우주영역의 우세 확보가 

확실히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기존 전장의 주 영역으로 인식되던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작전은 우주공간에 배치된 위성

을 활용한 지휘통제, 정찰 및 감시, 타격으로 작전 수행의 정밀성이 고도화되었으며, 우주공간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등을 고려시 우주공간은 이제 기존 3차원 영역에서 수행하던 전장과 분리 

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우주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전장 인식에서부터 지휘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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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운용, 방호, 작전지속지원 등을 보장할 수 있고 전장 전 영역에서의 우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장 영역의 변화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우주군 건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군

도 우주군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군은 ‘에어포스 퀀텀 5.0’ 개념을 

통해 우주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체계화함으로서 기존 항공작전과 우주작전의 연계성을 강화하

고, 우주 자산을 확보하여 공군 창설 100주년에는 우주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을 갖고 있다.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도 각 군의 작전수행분야에서 우주력 발전방안에 대

한 개념 정립과 연구를 통해 우주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주전력 건설의 필요성과 우주전력 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전장영역은 더 이상 지상·해상·

공중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존 전장영역에서의 우세를 위해서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 영역 통합작전’이라는 우리군의 미래작전 수행개념을 실

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우주위협 능력 향상이다. 북

한은 대 위성 공격무기와 같은 우주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전

자기 및 사이버 공격을 통한 다양한 우주체계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0년 8월부터 남한에 대해 GPS 교란 장비를 활용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교통 장애 

및 해상 선박의 GPS 신호 수신에도 교란을 일으킨바 있다. 또한, 우주공간을 통과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고려했을 때 우주공간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의 무기체계 전반에 걸친 첨단화와 사회 인프라 전반에 걸친 우

주 정보 의존도를 고려시 우주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되는 레이더 및 GPS 수신 기반 장비들의 대부분은 우주공간에 배치된 위성으로부터 대부분의 

데이터 정보가 수신되고 있다. 한편, 급증하는 통신 소요와 보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 21일에 군 전용통신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시스-2’의 발사가 이루어졌다. ‘아나시스

-2’ 발사로 인해 우리 군은 통신 전송용량의 확장뿐만 아니라 전파교란 회피 능력도 향상되어 

훨씬 안정된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우리의 통신위성 자산이 적의 공격

에 더욱 노출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우주공간에 배치된 

상업용 위성에서 수신되는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 노력이 요

구된다. 

하지만, 우주공간은 시·공간적으로 무한(無限)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한 국가만의 능력으로 

우주공간 내에서 완전한 우세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국이자 전 세계 

우주예산의 약 50%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세계 최대의 국방비와 첨단군사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독자적으로 우주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 

우주분야 경쟁국들과의 우주경쟁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 해답은 동맹국들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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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우주전력 건설과 우주전략 수립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지역에서 연합우주작전센터(Combine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만

들어 우주분야에 있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주요 동맹국들과 스페이스 프래그(Space Flag),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 슈리버 워게임

(Schrieve Wargame) 등과 같은 우주연합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유사시 우주공간에서 발생 가능

한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응해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지난 5월 24일부터 제임스 디킨

슨(Dickinson, James H.) 미 우주군사령관이 한국의 국방부와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틀에 

걸쳐 ‘한·미 간 우주 위협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비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도 기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전(全) 영역 우세를 달성하고, 세계 곳곳에서의 분쟁과 잠재적 적대국들과의 경쟁을 독자적인 힘

으로만 달성하기에는 제한된다. 따라서, 각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패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어 최근 미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주전력 건설

과 우주전략 수립에 있어서 그 한계점을 동맹국들과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고

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우주개발과 우주전략 추진에 대한 기존연구는, 항공우주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우주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투영되면서 2017년 6월 30일에는 ‘우주위원회’ 재설립과 함께 2018년 3월 23일에는 국

가우주전략을 발표하였고, 2019년 8월 28일에는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우주개발에 대한 미

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우주개발과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

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국방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우

주전략과 우주전력 건설에 대한 연구보다는 국가 전반에 걸친 우주정책과 우주개발 현상에 대한 

제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에 그친 경우가 많다. 이는 아직까지 우주

분야가 군 영역보다는 민간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성활용 등 우주

공간을 통한 군사작전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주자산을 공격하는 비대칭 위협의 부상을 

고려시 더 이상 우주는 민간분야에 국한된 영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과 함께 미국의 국방 

분야에 있어서 우주전력 건설과 국방우주전략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미국의 우주군 창설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우주협력분야

를 제시한 일부 연구에서도 국가우주전략수준에서 제시하는 개념적인 협력방안 논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인식하는 우주안보위협을 평가해보고, 그에 따른 국방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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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국가안보우주전략서, 국가우주전략서, 국방우

주전략서 등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자 및 동맹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현재의 협력 진행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이 우주안보 분야에 있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어떠한 방향

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우주전력 건설과 국방우주전략 수립과정에 

있어서 미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라는 영역

이 특정 한 국가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시 미국이 이끌어가는 동맹과의 협력

방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클 것이다.

Ⅱ. 미국의 우주안보위협 평가 및 주요 경쟁국 우주전력 건설

1. 우주작전 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우주안보위협평가
 

 가. 우주작전 환경의 변화 

  1991년 걸프전에서 보인 미국의 작전수행 방식은 미국과 경쟁하던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존 재래식 전쟁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의 합동작전을 기반으로 한 작전수행에 기본을 두었다면, 걸프전은 우주공간을 전장에

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군은 인공위성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분석하여 전술적 영역에 제공함으로써 미군의 C4ISR+PGM(지휘통제-감시정찰-정밀

타격) 체계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인공위성을 통한 유도무기 활용과 정확한 표적 위치 탐

지는 타격의 정밀도를 눈에 띄게 증대시켰다. 

감시정찰 및 원거리 통신지원을 위한 우주전력의 중요성이 점증 되면서, 현대전에서 군사적 

우주력은 더 이상 상상속의 영역이 아닌 억제와 군사력 현시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United States Space Force 2020, 12). 과거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 국한되었던 전장공간의 

범위가 우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상, 해상, 공중에서의 성공적인 합동작전과 각 전장별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공간에 배

치된 위성자산을 통한 전장영역별 정보공유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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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장 공간의 변화 양상>

    출처: Devon Suits (2020).

우주작전 환경은 군사작전 측면에서의 영역 확대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우주

개발을 위한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까지 우주공간

은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하에 연구되고 개발되어 온 분야였다면,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

고 있으며, 국가 주도에서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 등과 같은 민간 

우주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주작전 환경은 미·중간 패권경쟁의 한 축으로서 우주분야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치열한 경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기술, 무역, 금융, 군사 분야를 넘어 우주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주공간은 이제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 아닌 국가의 번영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 미국 주도하의 우주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우주굴기’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도에 ‘선저우 5호’에 우주선을 탑승시켜 우주로 보내는데 성

공함으로써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시킨 국가가 되었다. 

2019년 1월에는 ‘창어 4호’를 발사시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발사된 ‘창어 5호’는 달 표면의 표본을 채취해서 복귀한 바 있다. 중국의 우주 탐사는 

달에 그치지 않고 화성 탐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7월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선 “텐원 

1호”를 발사하여 이듬해인 2021년 궤도에 안착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의 우주개발에 

도전장을 내밀며 우주개발을 위해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국방과기대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지원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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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주굴기 핵심은 미국이 현재 우주공간에서 누리고 있는 우세를 직접적으로 추격하기 

보다는 미국의 우주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반우주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우주

굴기는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우주자산 

보호와 우주우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미·중간의 우주패권 경쟁은 그들의 국가 우주예산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근 우주예산 변화를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국가 우주예산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통해 우주공간에 대

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과 개발을 위한 노력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국가 우주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도 약 191억 달러에서 2020년에

는 약 476억 달러로 약 2.5배 이상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고, 중국은 2014년도 약 20억 달러에

서 2020년에는 약 88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경쟁의 한 축으로서 우주공간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1: 2014-2020년 간 주요 국가별 우주예산 변동 추이>

단위 : 십억 불($)

구  분 2014 2016 2018 2020

미  국 19.19 35.96 41 47.69

중  국 2.66 4.91 5.83 8.85

프랑스 2.44 2.79 3.16 4.04

러시아 4.39 3.18 4.17 3.58

일 본 1.76 3.02 3.06 3.32

독 일 1.9 1.98 2.15 2.4

    출처: Burgueño Salas(2021), 저자 재구성.

우주공간의 군사작전 영역으로의 확대와 국가들 간의 우주개발 참여 본격화 추세는 우주공간

에서의 우주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지상군 지원을 위한 우주영역과 우주자

산의 활용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 국가들은 미국의 우주자산을 무력화 시킬 비대칭 우

주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비대칭 우주무기로 과거 소련 시절 개발됐던 ‘이스트레

비텔 스푸트니코프(IS)’라는 인공위성 타격무기로 1963년부터 1982년까지 20차례 시험을 거쳤

고, 이 과정에서 실제 수차례 표적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된 ‘IS-MU’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실전 배치되어 운영되었다 (Todd Harrison et al. 2020, 21). 중국의 경우에도 

SC-19라는 무기체계를 활용한 시험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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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우주무기 개발 노력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우주능력을 보호하기 위

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우주작전 통합노력이 지상군 지원을 위한 우주로부터

의 능력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적의 공격적 우주활동을 상대로 아군의 우주능력을 확

보하고 지켜내는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Joint Chiefs of Staff 2018, I-2).

  나. 우주안보위협평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번영은 해상, 공중, 우주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을 통해

서 달성되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군사력 투사와 관련된 기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주정율 

2020, 10). 하지만,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 

노력은 미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해상·공중·우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서 이점을 감소

시키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을 비롯해 우주공간에 배치된 자산을 활용한 정보 수집은 미국의 국

가적인 번영과 군사적 활용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러

시아가 미국의 우주공간 사용을 거부하기 위한 반우주능력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이 갖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주공간의 중요성 증대와 잠재적 적대 국가들의 반우주능력 향상에 따른 우주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비롯한 주요 안보 문건에서 우주공간을 미국의 번영과 안

보를 위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다. 2017년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미국이 우주공간에서 추구해야할 방향과 주변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에서 우리의 리더십과 행동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우주에 대한 자유로

운 접근과 운영을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이 중요한 미국의 관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우주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나 공격은 우리가 선택한 시간, 장

소, 방식 및 영역에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The White House 2017, 31).”

미국이 추구하는 우주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접근과 운용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경쟁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우주능력 개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대전 수

행에 있어서 우주공간을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우위를 방

해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비대칭 우주무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중

국과 러시아의 우주 감시 네트워크는 모든 궤도상의 위성들을 탐색, 추적 및 특정화 할 수 있다. 

또한, 두 국가는 모두 전자기 스펙트럼, 사이버 우주, 지향성에너지, 궤도상 대우주무기, 우주기

반 자산 파괴를 위한 대위성 미사일 등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미국과 동맹

국의 군사, 민간, 상업적 능력에 대해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효과부터 불가역적인 성능저하에 이

르는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United States Space Force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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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우주 위협 연속체>

    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2020), p. 4. 저자 편집.

미 우주군 참모총장 기획지침(Chief of Space Operation’s Planning Guidance)에서도 최근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주경쟁 강대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를 현대전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대우주역량을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경

쟁 국가들이 개발 및 배치하고 있는 우주자산들은 미국의 우주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United 

States Space Force 2020, 2).”

2020년 미국의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우주전략 요약(Defense Space Strategy Summary) 

문건에서는 미국의 우주안보에 있어서 북한, 이란 등 여러 국가들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특

히, 중국과 러시아의 대우주능력 강화가 미국이 갖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익을 제한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 작전에 가장 즉각적이고 심

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와 역량은 우주 개발에서 원하는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미 국방부의 능력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 

의존도를 분석하고, 미국의 우주 접근과 운영에 대해 거부하기 위한 교리, 조직,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우주공간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우주 접근과 거부를 국가 및 

군사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교리는 우주공간을 

현대전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반우주 능력의 사용을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효과를 감소시

키고 향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 군사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주 공간을 무기화했다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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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Defense 2020, 3).”

이러한 안보위협 평가에 대응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미 우주군 창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우주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은 기존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도전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을 통해 본격

화 되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패권경쟁을 넘어 금

융, 과학기술,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우주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우주공간으로까지 확대되는 배경에는 우주공간이 단순히 미지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탐사가 아닌 우주공간의 사용 및 통제를 통해 자국의 번영과 안보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 군사적 우주력은 억제와 군사력 현시를 위한 필수적 조

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우주력 역시 다른 권력 수단과 함께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United States Space 

Force 2020, 11). 또한, 냉전 시기까지는 미국과 소련 두 국가 사이에서 정부를 필두로 한 우주

개발에 국한되었고, 그 활용성도 일부 군사적 목적과 기상관측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우주공

간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활용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우주개발에 참

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주는 새로운 안보경쟁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주 공간이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우주 시스템과 그 지원 인프라는 다

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잠재적 적은 미국의 우주공간 내 취약성을 이용하려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우주 역량에 대한 능력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의 우주 시스템

에 대한 위협과 우주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도전도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 우주 활동의 증

가와 중국의 반위성(ASAT)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우주공간 내 복잡성과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11, 1-3). 현재 까지 인류가 우주공간으로 발사한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의 수는 대략 1만대가 넘어섰다. 특히, 최근 소형위성 발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우주에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구 궤도상에서 현재 

운용중인 인공위성의 수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4,084대이다. 

우주공간에 배치된 인공위성 수의 증가는 구조적인 고장, 우주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그리고 파

괴적인 대위성무기(ASAT)의 무책임한 실험들로 인해 우주공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우주공

간의 혼잡성 증가는 2009년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Kosmos Satellite)과 미국의 상업용 이리듐 

위성(Iridium Satellite) 간의 충돌 사례로 두드러졌다. 이 충돌로 약 1,500개의 새로운 우주 파편

이 만들어졌고, 2007년에도 중국의 대위성무기(ASAT) 시험으로 3,000개 이상의 파편이 만들어

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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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 세계 운용중인 인공위성 개수>

     출처: UCS Satellite Database1)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세계가 점점 더 우주로 능력을 집중하면서 우주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현재 위성정찰, 우

주상황인식, 네비게이션 분야에서 누리고 있는 미국의 상대적 이점은 군사목적으로 우주에 기반

을 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침식되었다. 이러한 주변국가 

또는 경쟁국가의 우주력이 급속히 확장되는 우주환경의 변화는 기존 미국이 누려왔던 우주에서

의 이점에 부정적 영향을 계속해서 확대하게 될 것이다 (윤상윤 등 2019, 68).

2. 주요 경쟁국의 우주전력 건설 동향
 

 가. 중국

중국의 우주개발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 4월 24일 인공위성 동방홍의 발사에 성

공함으로서 우주분야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중국의 우주분야 개발은 최

초의 인공위성인 ‘동방홍’ 발사의 성공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

하여 군사 목적으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서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 주도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이루어졌다면, 2000

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9년

도에는 미국과 소련을 넘어서 가장 많은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국가가 되었다.

 

1) https://www.ucsusa.org/resources/satellite-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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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의 우주발사체 발사현황>

     출처: Todd Harrison et al.(2020). p. 9.

  이러한 우주 발사체 발사를 위해 중국이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주기지는 <그림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개소로 북부에 위치한 주취안 위성발사센터,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 남

서부에 위치한 시창 우주센터, 남부에 위치한 원창 위성발사센터가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 남서

부에 있는 시창 우주센터는 2019년 중국이 실시한 32건의 발사 가운데 13번의 발사를 개최하여 

중국 및 세계에서 가장 바쁜 우주센터가 되었다. 향후 중국은 기존 위성발사센터 외에도 추가적

인 발사센터 개발을 위한 구상 중에 있다.

<그림 5: 중국의 우주발사기지 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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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odd Harrison et al.(2020). p. 9. 저자 편집.

중국의 우주 개발은 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민간 우주활동 분야는 

중국국립우주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의 우주 활동은 인민해방군에서 주도하고 있다 

(Todd Harrison et al. 2020, 10). 군사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우주전력 건설은 2015년 12월 

31일 전략지원군 창설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전자·정보전, 사이버전을 전

담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첩보부대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해 군사정보를 총

괄하는 한편 ‘로켓군’의 핵·우주전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구 2016). 

중국은 2015년도 국방백서에서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주개발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인민해방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2016년 초 인민해방군 내에 전략지원군 창설로 

이어져 우주전·전자전·사이버전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우주 

영역에 있어서 기존 분산되어 있던 역량을 결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2019

년도 중국의 국방백서에서도 이어진다. 2015년도 중국 국방백서에는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외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모든 집단의 전략적 경쟁에서 점령해야 할 고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기술

하였으며, 2019년 국방백서에서는 “우주안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전략적으로 보장 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국방정보본부 2015) 국방백서의 내용만으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2019년까지 특별한 기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중국이 우주공간을 중국의 안보이익

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전략 경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

역이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인 우세와 우주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추격 대신 미국의 우주우세를 상쇄할 수 있는 ‘반우주 능력’에 초점을 두

고 개발 중에 있다. ‘반우주 능력’ 개발은 운동성 무기, 비운동성 무기, 전자적 무기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특히 운동성무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접발사 인공위성 

대응무기를 포함해 수차례의 대우주 무기 개발 실험을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은 저궤도 인공

위성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지궤도까지 닿을 수 있는 무기를 시험 중이다 

US-China Economic &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9, 12).<표 2>에서 보는  와 같이 중

국은 두 번의 실패 끝에 2007년도 SC-19 체계 발사를 통해 구 궤도상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우주무기 실험에 대해 미국의 경제안보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

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궤도에 올라 근접작전을 수행하는 등 양면적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

다. 이는 금지된 일은 아니지만, 미국 안보에 문제를 초래한다(US-China Economic &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9,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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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접발사 인공위성 대응무기 (추정) 실험>

종류 연도 무기체계 비고
물리적

영향
인공위성 
대응무기

2005 SC-19 표적요격 실패, 최초 직접발사 시험 없음

인공위성 
대응무기

2006 SC-19 표적 요격 실패 없음

인공위성 
대응무기

2007 SC-19 표적 요격 성공
있음

(수천개
파편)

미사일 방어실험 2010 SC-19 아궤도 표적 기술실험 성공 있음

미사일 방어실험 2013
SC-19

추정
아궤도 표적 기술실험 성공 있음

인공위성 
대응무기

2013 DN-2 고고도 과학 임무 실험으로 대외적 발표 없음

인공위성 
대응무기

2014 SC-19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체로 대외적 발표. 

미국은 비파괴식 인공위성 대응무기로 추정
없음

인공위성 
대응무기

2015 DN-3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체로 대외적 발표. 

미국은 비파괴식 인공위성 대응무기로 추정
없음

미사일 방어실험 2017 DN-3 DN-3 미사일 요격체 시험 실패 없음

미사일 방어실험 2018 DN-3 DF-21 표적 중간단계 요격 성공 있음

     출처: Todd Harrison et al.(2020). p. 11. 저자 편집.

중국은 운동성 무기 이외에도 비운동성 무기와 전자기 무기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미국과의 우주경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반 우주능력 자산 중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9~2020년에 걸쳐 그들이 개발 중인 지향성 에너지 체

계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가 적지 않다. 미 우주군 참모총장인 존 레이몬드(John W. Raymond) 대장은 “우리는 중국이 지

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우리의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Raymond 2019)고 우려하였다. 또한, 2019년 초 미국의 국방정보국도 “중국이 레이

저 무기를 통해 인공위성과 센서를 방해하고, 약화시키고, 손상시키려 하며, 이미 인공위성 센서

를 표적으로 삼는 레이저 체계를 배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9, 20)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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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러시아

러시아의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 군대 해체, 서구에 대한 의존으로 특징지어졌

다. 이는 러시아의 우주 예산과 우주 자산의 급격한 감소에도 반영되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시

절 우주강국으로서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우주발사 경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0년대 미국과의 우주경쟁

을 시작으로 1970~1980년대까지는 미국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우주비행체를 발사해왔었다. 현

재는 소련 붕괴 이전만큼의 위상은 아니지만 소련의 우주개발 기술과 경험을 상당수 물려받으면

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운용 중에 있다. 

<그림 6: 러시아 우주비행체 발사 성공 횟수(1957~2019)>

     출처: Todd Harrison et al.(2020), p. 20.

  게다가,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해체되었던 위성국가들에 배치되었던 우주자산을 회수

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스코스모스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를 인수

했고, 북부 러시아의 플레세츠크(Plesetsk) 우주기지는 러시아의 주요 군사우주기지가 될 예정이

다 Jackson 2018, 11). 아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현재 총 5개의 우주발사기

지와 위성 통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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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러시아의 우주발사기지 배치 현황>

     출처: Defense Intelligence Agency(2019). p.26.

러시아는 우주공간을 지구상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기능을 제공하며, 우주강국으로

서의 국제적 위상과 위신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영역으로 여긴다. 이는 러시아가 우주공간을 국

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

점을 상쇄하기 위해 위성을 교란시킬 수 있는 전자 무기와 같은 비대칭무기를 개발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2000년 이후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함

께하는 국가들과 함께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서 미국의 우주개발 우

세를 저지하고자 한다. ‘러시아 국가안보전략(Russian Nar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미국의 

우주무기 배치를 국제적·지역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부 우주에 무

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자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군사교리 상 러시아의 우선적인 과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2014).

한편, 러시아 연방 국방 독트린에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우세 확보가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적 요건의 하나로 보고 우주공간에서의 우세확보를 위한 군의 임무로 항공 우주 공격에 대

한 경고, 러시아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우주시스템 유지, 항공우주 방위 조직 구축의 필요성을 언

급하고 있다.

러시아 우주 활동은 로스코스모스에 의해 운영된다. 로스코스모스는 러시아 민간 우주 활동

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사일, 로켓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기업들을 감독하고 있다. 1992년 연방우

주국(Federal Space Agency)이 설립되었으나, 2015년에 해체되어 로스코스모스 주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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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되었다. 1992년 창설된 러시아 우주군은 2011년 해체되어 항공우주방위군으로 편성되었다

가 2015년 8월에는 항공우주군과 우주군이 통합된 러시아 항공우주군을 창설하였다. 이들의 주

요임무는 항공 병력의 집중적인 전투지휘, 방공 미사일 방어, 인공위성 발사 및 제어, 미사일 공

격, 우주감시 등이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의 우주 능력을 교란 및 저하시킬 수 있도록 군

사 우주 시스템과 대위성무기(ASAT)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교란 및 사이버 공격 능력, 

유도 에너지 무기 등을 포함한 일련의 대우주 무기를 개발, 시험 및 배치하고 있다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021, 11).

러시아의 대위성무기(ASAT) 개발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과거 1950년대 말에 구상되어 

1960년대에 개발을 시작한 이스트레비텔 스푸트니코프(IS)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카자흐스

탄 남부의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에 있는 R-36(SS-9)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발사체를 

갖추고 있다. IS 시스템은 30년 동안 여러 차례 궤도 테스트를 거쳤으며 230~1000km의 목표

물에 대해 실제로 여러 차례 요격했고, 10cm 이상의 잔해 900여 개가 만들어 졌다.(Brian 

Weeden 2021, 2-2) 1976년부터 1977년까지 8번의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여 150km에서 

1,600km까지 더 넓은 궤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개량 모델인 IS-M은 최대 2200km의 고도에서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소련은 Naryad-V(14F11)라고 알려진 새롭고 더 능력 있는 공동궤도 시스템의 개

발을 시작했다. Naryad-V의 핵심 기술은 성능이 뛰어난 사일로 기반 고체 연료 로켓 발사체라

는 점이다. 하지만, IS의 개량모델인 IS-M과 마찬가지로 Naryad 개발은 소련의 몰락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Brian Weeden 2021, 2-4). 

 소련과 달리 러시아는 지상기반 직접발사 인공위성 대응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2020년 4월 15일, 러시아는 Nudol(PL-19) 직접발사 인공위성 대응무기 시험발사를 진

행했는데(Todd Harrison et al. 2020, 21) 이 시험은 미 우주 사령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비난받

았다. Nudol(PL-19)은 러시아 북부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되어 북극해에서 투하되기 

전 3,000km를 이동했다. 러시아는 2020년 12월 19일 다시 한 번 이 시스템을 시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우주 사령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은 미국과 동

맹의 우주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운동성 무기 이외에도 비운동성 무기와 전자기 무기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

다.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페레스벳(Peresvet) 레이저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이동식 트레일러에 장착된 레이저 시스템으로 생각됐으나, 2021년 페레스벳을 항공

모함에 탑재할 계획이 새롭게 공개 되었다. 페레스벳 시스템은 러시아가 2016년 9월 발표해 대

위성무기(ASAT)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소콜-에셜론(Sokol-Echelon)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 중인 공중 레이저 시스템이다 (Todd Harrison et al. 2020, 15-16). 러시

아는 전자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외국의 위성들을 방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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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상 기반 시스템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Ⅲ. 미국의 우주전략

1. 국가안보우주전략2)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및 단체들의 우주활동 증가와 중국의 반위성(ASAT) 시스템에 대

한 실험은 우주공간을 더욱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는 약 60여개국이 있다. 이와 같은 우주공간의 복잡화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로 2007년 

중국의 ASAT 시험으로 만들어진 3,000여개 이상의 파편과 2009년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과 

미국의 이리듐 위성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주파편들이 있다. 이러한 우주환경의 복잡화와 

경쟁국가들의 증대는 향후 미국의 우주 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정부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주안보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전략적

인 대응을 위해 2011년 ‘국가안보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을 발간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에서는 향후 미국의 군사작전 전반에 걸친 활동

(정보수집, 타격 등)이 우주시스템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

다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① 우주에서의 안전 및 보안 강화, ② 우주로

부터 제공되는 전략적인 국가안보 이점 강화, ③ 미국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우주산업 기반 활성

화를 핵심적인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미국은 우주에서의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 번

째로, 책임감 있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우주사용을 촉진한다. 미국은 우주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우주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지침 제정,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동

참을 유도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의 향상된 우주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부터 

국가 의사결정권자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적시에 우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주 역량 개발, 획득, 

운영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책임 있는 국가 및 국제 조직, 기업과 협력한다. 미

국의 국가 안보를 증강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며, 우주와 관련된 기술, 인력, 체계 

등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공유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 및 리스크를 공유한다. 마지막

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우주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방지 및 억제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 시스템 의존 정도를 고려시 우주 시스템에 대한 공격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역

량 강화 노력3)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 미국의 우주안보전략은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January 2011)를 참고하였다.

3) 우주에서의 책임있는 행동 규범 촉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 국제적인 파트너십 추구, 적 공격시 우주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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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2018년 미국의 새로운 ‘국가우주전략(National Space Strategy)’과 2020년 ‘국방우주

전략(Defense Space Strategy)’이 제시되었지만, ‘국가안보우주전략서(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초로 발간된 우주전략으로서 지난 10년 간 미국의 국

가우주전략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미국 우주전략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2. 국가우주전략(National Space Strategy)4)

 2011년 발간된 ‘국가안보우주전략’에 이어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두 번째 국

가우주전략서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2017년 12월 11

일 ‘우주지침 1호’에 이어 2018년 3월 23일 ‘국가우주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가고자 했던 우주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주위원회 

재설립, 우주정책지침 1호 발표와 같은 국가우주전략서 발표 이전까지의 우주개발 관련 주요 조

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내세웠던 국가 정책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로서 

미국의 우주전략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큰 틀에서 미국의 국가정책 내에서 미국

을 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개척과 탐험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전통

을 우주분야에서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한다. 국가우주전략은 과거 미국이 축적한 우주 전통을 바

탕으로 이루어지며, 향후 미국의 우주탐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는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이다.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잠재적 적대 국가들과의 충돌을 

원치 않지만,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충분한 우주력을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제거할 것이

며, 이는 국가안보전략에서 강조하는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과 안전 보장’을 달성하게 해 줄 

것이다. 네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우주전략은 민간 및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

로 정부차원의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통합된 접근방식

에 기초하고 있다. 4가지 접근방식에는 ① 복원력이 뛰어난 우주 아키텍처로의 전환, ② 억제 및 

전투대비태세 강화, ③ 기본 역량, 구조 및 절차 개선, ④ 국내 및 국제 환경 조성이 있다. 이 가

운데에서도 국제 환경 조성에 있어서 미국은 인류의 탐사와 책임 분담을 촉진시키며, 협력적인 

위협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우주전략서’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우주영역을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맞

춰 우주공간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압도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잠재적 적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 복원력 강화 등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4) The White House. 2018. “Fact Sheets : President Donald J. Trump is Unveiling an America First National 

Space Strategy” (23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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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5)

 

2011년도 ‘국가안보우주전략서(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와 2018년도 발간된 ‘국

가우주전략(National Space Strategy)’이 국가안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우주전략이었다면, ‘국

방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은 국방측면에서 요구되는 요망조건과 전략적 상황평가,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우주발전의 통제, 이용, 전략적·작

전적·전술적 목표 달성을 위한 우주영향력 활용을 통한 군사력 활용에 초점을 맞춰 요망하는 

조건을 달성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은 이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우주안보위협 가운데 미국의 우주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방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에서 제시된 미국이 우주공간에서 추구하는 

요망조건(Desired Condition)을 살펴보면 “우주영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누구든 접근 가능

해야 함”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우주사용은 미국

의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으며, 모든 범주의 충돌에 걸쳐 전력을 생성, 투영, 사용하기 위

해 우주공간 사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요망조건 달성을 위한 국방목표로서 ① 

‘우주우세 유지’를 통해 잠재적 경쟁 국가들과 대비해 압도적인 우주우세를 통해 아군의 우주능

력 보호와 적의 악의적인 우주사용을 거부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가, 합동 및 연합작전에 대

한 우주지원 제공’으로 현대전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성공적인 작전은 우주공간에서의 지

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주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우

주공간의 안정성 보장’ 3가지를 제시하였다.  

 국방우주전략서에서는 전략적 상황을 우주에서의 잠재적 적대국들의 진보가 미국의 국익과 

능력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러한 위협과 도전, 기회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미국의『위

협』판단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위협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들은 미국이 갖고 있는 

우주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고 제한하기 위해 대 우주무기 개발에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두 번째, 이에 따른『도전』요소로서 ① 전 세계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력

을 투사하기 위해 우주공간에 계속적인 의존이 필요하며, ②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통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③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국제적 합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④ 우주공간에서의 미국의 활동을 노출하여 

모든 영역에서 미군의 기동과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4가지를 도전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환경은 향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국에게 주어

질『기회』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국방부 내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조직 창설은 우주 아키

텍처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② 동맹국과의 우주공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우주능

력 개발 협력과 우주관련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 

5)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Defense Space Strategy Summary”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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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의 성장된 우주역량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국방측면에서의 요망조건과 전략상황평가를 바탕으로 미국이 향후 10년 간 우

주우세를 달성하고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 4가

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우주에서의 포괄적인 군사적 우위 달성’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조직 개편, 아키텍처 구축, 전문 지식, 교리 등을 갖춰 우주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실시해야하

며, 동맹국 및 우방국, 민간분야와 완전히 통합된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군

사 우주력을 국가, 합동 및 연합작전에 통합’ 해야 한다.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능력을 

동맹국 및 우방국과 통합하며, 국방부는 우주군을 통해 우주전 교리, 능력, 인력 등을 연합작전에 

통합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전략적 환경 구축’으로 우주에서의 적절한 행동

에 대한 공통된 이해 발전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환경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주능력에 대한 적의 공세 억제’, ‘우주 공간에 대

한 메시지 조정’,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우주공간의 행동규범 개선’을 

통해 전략적 환경 구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로, ‘동맹, 파트너, 산업 및 기타 정부 

부서 및 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주분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주 정책

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 우주 공간 내 호의적인 행동규범 마련, 동맹

국 및 파트너와 연구개발 및 획득 협력 확대, 민간부문의 발전된 기술 및 획득 프로세스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국방우주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국가안보우주전략서(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

은 기존에는 우주공간의 복잡화와 경쟁국가의 증대를 우주공간에 있어서 대비해야 할 점으로 보

았다면, 국방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에서는 위협판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위협대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인식에 있어서 과거 10년 전의 우주안

보 환경과 오늘날 우주안보환경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특정 국

가를 직접적인 위협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패권경쟁이 

우주공간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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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방우주전략 주요내용> 

【요망조건】 우주영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누구든 접근 가능해야 함

⇪  ⇪  ⇪

【국방목표】

① 우주우세 유지

② 국가, 합동 및 연합작전에 대한 우주지원 제공

③ 우주공간의 안정성 보장

⇪  ⇪  ⇪
【 전략적 상황평가 】

위   협 도   전 기   회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

① 우주공간에 대한 계속적인 

   의존 필요

② 우주공간 내 갈등에 대한 

   통제 경험 부족

③ 우주공간 내 행동에 대한 

   합의 수준 저조

① 우주 관련 조직 창설이 새로운

   개혁의 기회

② 동맹국과의 공통된 인식이    

   우주개발 협력과 정보공유에  

    긍정적

③ 민간분야의 우주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접근 가능

【 전략적 접근 방안 】

① 우주에서의 포괄적인 군사적 우위 달성

② 군사 우주력을 국가, 합동 및 연합작전에 통합

③ 전략적 환경 구축

④ 동맹, 파트너, 산업 및 기타 정부 부서 및 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주분야 개발

4. 소결

앞서 미국의 국가안보우주전략, 국가우주전략, 국방우주전략을 검토한 결과 우주공간은 과거 

미·소 냉전시기가 종료된 이후 미국의 우주우세 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및 중국

의 대우주무기 개발 노력 등 일련의 우주능력 강화 시도가 미국이 추구하는 우주공간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공간에서 가해지는 일련의 위협과 도전들 가운데 미

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력을 통한 우주능력 향상과 같은 상기 제시된 몇 가지 기회

요소들도 있다고 보았다. 미국이 이러한 기회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주공간

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주공간에서의 잠재적 

적대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우주위협을 제거하고 우주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접근을 달성하는 것

이 미국의 우주전략이 갖는 핵심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강조하는 미국의 안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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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 달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 후 미국의 우주경쟁력을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출범

한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시기가 미국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

통령 재임기간 동안 우주위원회 재설립, 우주사령부 창설 및 국방우주전략서 발간 등 적극적인 

우주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2021년 새롭게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 트럼프 기조에 

따라 우주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우주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까지 추진되던 우주정책에 대한 전

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주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

의 우주분야에 대한 발전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3월 바이

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윤곽을 그린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서(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가 발간되었다.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서’는 총 20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우주전략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인류를 위해 우주공간을 탐

사하고 이용할 것이며, 우주활동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2021, 17). 여기서 말하는 우주공간에 대한 안전한 사용과 이용은 궁극적으로 우주공간을 통한 

미국의 번영과 패권유지를 위해 우주공간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2015년과 2017년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나 두 차례의 국가우주전략과 국

방우주전략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과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

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전 트럼

프 행정부의 우주정책 기조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연방 예산안은 NASA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학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2024년 달 착륙을 위한 길을 계속 열어주고 있다. 빌 넬슨(Bill Nelson)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6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출법안에 NASA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예산 요청을 포

함, 총 248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Weitering 2021).

결론적으로, 기존 우주정책과 관련된 각종 우주전략서와 국가안보전략서 등을 검토해보고 이

를 바탕으로 현재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우주관련 정책 기조를 살펴보았을 때, 미

국은 우주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달성을 통해 안정적인 우주공간 사용과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과 파트너, 민간 분야와의 제반 협력을 통해 효

율적으로 우주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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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 우주군의 발전방향 : 동맹과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미국의 우주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전력 건설과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 적대국

가들과의 경쟁에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잠재적인 적대국들

이 우주에서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

국은 임무 보장, 상호 운용성, 억제 및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우주공간 자체가 공간적으로 무한대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는 완전한 안전보장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익 공유 측면에서도 국가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주공간에서 얻는 위성정보 등을 활용한 군사적인 활용 등 다방면에

서 효율적인 우주공간에 대한 이용과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국제우주협력 구현은 미국과 연합된 우주 능력을 공격함으로써 잠재적인 적대세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목표에 포함된 “국

제 우주 협력 활동 확대를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우주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한

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17, 2). 미 우주군 참모총장 기획지침(Chief of Space 

Operations’ Planning Guidance)에서도 우주분야의 번영과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방향으

로 ‘합동 통합(Joint Integration)’, ‘정보기능 통합(Intelligence Community Integration)’, ‘다국적 

협력(Multi-National Cooperation)’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우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중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분야인 ‘다국적 협력’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지향방향에 대해 논의 해 볼 것이다. 미국의 초대 우주군 참모총장이었던 레이먼드 장군은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에는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미국 중심의 발전을 이어나

갔다면, 이제는 우주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해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하였

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 간 우주협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① 우주분야 정보공

유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 ②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 및 우주연합훈련 확대 측면에

서 미 우주군의 동맹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우주분야 정보공유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여

러 동맹 국가들과 연대하여 세계 패권유지 및 안보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동맹 국가들과

의 협력에는 군사기지 지원, 미국의 군사장비 제공, 안보우산 제공 등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우주분야에 있어서 정보공유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우주 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우주분야의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2020년 기준으로 동맹 및 우방국 25개국과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ystem)6)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6) 우주에는 약 23,000여개 이상의 우주물체들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서 우주물체들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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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 설치된 우주감시네트워크(SSN : Space 

Surveillance Network)를 이용하여 하루 380,000~420,000회의 관측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주감시네트워크는 광학장비를 사용하는 하와이의  MSSS(Maui 

Space Surveillance System), 인도양의 GEODSS #2, GSSAP-Satellite(정지궤도위성) 등이 있으

며, 레이더 시설로서는 노르웨이의 GLOBUS-Ⅱ 및 강력한 우주감시레이더(Space Surveillance 

Rader, 상배열 레이더)로 알려진 플로리다의 AN/FPS-85 Space Track Radar 등이 있다. <그

림 7>과 같이 우주감시네트워크는 주로 북반구에 분포된 지상 시설 및 장비로부터 대부분의 데

이터를 획득하고 있으며, 남반구에는 호주에 위치한 HOLT(C-Band 레이더)가 있다. 또한 우주감

시네트워크 이외의 관측데이터로서는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기상 센서로부터 획득한 우주

기상정보도 데이터로 제공받고 있다 (우선희 2018, 1) 이.렇게 수집된 우주정보들은 미국의 안보

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 국가들과 공유되고 있다.

<그림 7: 미국 SSN 센서 세계 배치 현황>

     출처: 우선희(2018), p. 2.

다음으로, 우주 연구개발을 위한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 사례들이다. 먼저, 영국과의 협력

사례를 보면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와 함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연합

우주작전센터(Combined Space Operations Center)를 개설하여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연합작전

지휘소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은 인력을 파견하고 영국 공군(Royal Air Force) 주도하에 

증대됨에 따라 우주에서의 상황인식(우주감시, 추적 등)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과 우주 상황인식 공
유 협정국가는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한국 등 약 25개 국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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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협력하여 초소형 저궤도 위성군을 발사하는데 약 3,400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대 위성 요격무기 등에 대한 대응과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구

하고 있다 (박헌준 2020, 492). 

 미국은 프랑스와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7월 

13일 군 고위층이 참석한 리셉션에서 “우주 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월에 우주군사령부를 만

들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6억 유로(약 4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였으며, 우주군 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감시시스템 구축, 

첩보위성 위치 추적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김윤종 2019). 미국은 이처럼 우주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나선 프랑스와 군사우주협력 협정서(Military Space Cooperation Agreement)

를 체결함으로서 단순 민간분야에서의 우주협력수준이 아닌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세부 방

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과 프랑스 간의 군사분야 우주협력의 정도가 점점 더 강화되

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우주위성 및 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미국과 노

르웨이는 2022년 말 발사될 노르웨이 인공위성에 미국의 보안 통신 탑재체를 포함하기로 합의

했는데, 미국이 노르웨이 위성에 보안 탑재물을 탑재하면 최대 9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해외 시스템에 미국의 페이로드를 호스팅하는 것은 미국이 현재보다 동맹

국 및 우방국의 역량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Wilson et. al. 2020, 1-2). 또 다른 사례

로, 뉴질랜드는 미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대가로 2017년 3월 발사한 미국의 광대역 

글로벌 SATCOM-9 위성 개발 및 발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우주분야에 있

어서 연구개발 및 획득을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은 우주전력 건설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

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동맹국들 간의 연합우주작전 수행 간에 있어서 상

호 운용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 및 우주연합훈련 확대’이다. 미국은 2017년에 발간한 

‘국제우주협력전략(International Space Cooperation Strategy)’에서 우주협력을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로 “미국과 동맹국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공통의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동맹과의 우주연합작전 수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주영역 안에서 운용되는 

체계, 기술 등 전반에 걸친 동맹 간의 상호 운용성 강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동맹국 

및 우방국의 우주 역량을 통합하는 우주 관련 계획 및 연습 개발을 포함한다. 상호 운용성 증대

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들이 우주공간에서 나타내는 위협에 대응

함에 있어서 대응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지난 6월 14일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중·러에 대한 대

응을 기본으로 하는 나토의 공동 방위망이 처음으로 우주까지 확대되었다”며 동맹과의 협력분야

가 우주공간까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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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공위성과 기타 우주 자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도 집단적 군사 대응을 명시한 북대

서양조약 5조의 발동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 소유의 인공위성이 중국이나 러

시아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 나토 전체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반격하겠다는 취지다 (정재영 

2021). 

또한, 미국은 잠재적 적대국으로부터의 우주안보위협을 제거하고 우주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우주연합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 미국이 

발간한 ‘국방우주전략’에서 미국의 우주전략 목표 중 하나는 ‘동맹국과의 계획, 운영, 연습 및 정

보활동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발맞춰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과 우주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동맹국들과 함께 진행하는 우주연합훈련에는 스페이스 플래

그(Space Flag),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 슈리버 워게임(Schriever Wargame) 등이 있

다. 

‘스페이스 플래그’ 는 레드 플래그(Res Flag) 훈련을 모티브로 2017년 4월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2018년까지는 매년 2회씩 개최되었고, 2019년부터는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스페이스 플

래그 훈련의 목적은 경쟁적이고, 성능 및 운영상 제한된 우주환경 하에서 잠재적 우주경쟁 국가

들의 적대행위를 억제, 거부 및 교란하여 우주우세를 달성하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4월과 8월에도 ‘Space Flag 21-2’와 ‘Space Flag 21-3’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Space Flag 21-2’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 두 곳에서 지리적

으로 분리되어 실시된 첫 훈련이었다.

‘글로벌 센티넬’은 2014년 12월 최초 개최된 이래 매년 가을에 미 우주군사령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우주상황인식 연합훈련이다. 2017년에는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의 버지니아주

에 있는 록히드 마틴 혁신센터에서 ‘Global Sentinel 2017’이라는 네 번째 우주상황인식(SSA) 훈

련을 실시했는데,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함께 우주

물체 감시와 위성추적 훈련을 진행하며 동맹국들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이 훈련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글로벌 센티넬’ 훈련을 참관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각 참가국

들은 각자의 우주상황인식 자산을 명령하고 제어하기 위한 우주운영센터(SPOC)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에 참여한 국가들 간의 통합된 지휘통제(C2)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연방우주운

영센터(FedSPOC)를 운영하였었다 (US Strategic Command 2017).

 앞서 살펴본 ‘스페이스 플래그’, ‘글로벌 센티넬’ 훈련은 제한된 우주환경 하에서 잠재적 적

대 국가들의 우주침해 행위를 저지하고 우주상황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 훈련이라면 ‘슈리버 워게임’은 향후 10년 뒤에 초점을 맞춘 연례훈련이다. 2019년에 13번째 

훈련이었던 ‘슈리버 워게임’은 10년 뒤인 2029년을 배경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이 참가하여 NASA와 국토안보부, 교통부, 국무상무부 등 27

개 기관의 미군 및 민간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하였었다. 이 훈련의 목표는 첫 번째, 미 우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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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 임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에 대해 알리고, 두 번째, 국가, 상업 및 

연합 아키텍처의 도전과 기회를 검토하여 우주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며, 세 번째, 

우주공간 운영을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명령과 노력의 통일성을 검토하며, 네 번째, 우주 영역

의 책임 있는 행동과 국가 및 연합 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다섯 번

째, 全 영역에 걸쳐 경쟁 심화 및 과열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정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David 

2019: Machi 2019).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우주협력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주분야에 있어서 미

국의 동맹과의 협력방향은 주로 미국에 의해 동맹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별로 

협력수준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우주공간에서 민간 분야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수준의 협력 단계, 두 번째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우주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한적인 안보 부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 마지막으로 안보 및 

군사적 분야에 중점을 둔 심화단계까지 협력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우주협력 수준에 있어서 1단계는 협력 수준에 있어서 초기 단계로서 ‘우주상황인식

(SSA) 공유 수준’에서는 우주공간 내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주상황

인식 공유가 이루어진다. ‘상업적·기술적 협력 수준’에 있어서도 민간 분야 측면에서의 교류가 

진행되며, ‘군사적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

는 미국의 우주상황인식 공유 협정국가들 중 2단계·3단계에 속하는 국가들을 제외한 브라질, 

루마니아, 페루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단계로 이어지는 중간단계로서 ‘우주상황인식 수준’에 있어서 단순히 우주공간 

내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수준을 넘어 상업적·경제적 이익 수준의 상황인식 공유로 확대되며, 

‘상업적·기술적 협력 수준’에 있어서는 민간 차원을 넘어선 국가 간의 우주협정을 통한 우주협

력을 추구한다. 한편, ‘군사적 협력 수준’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연합훈련에 참관하거나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등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우주상황인식 공유 수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단계인 안보 및 군

사적 수준의 상황인식 공유가 가능하며, ‘상업적·기술적 협력 수준’에 있어서 각종 우주체계 연

구 및 개발을 위한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협력을 통해 예산 절감 등의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있

다. ‘군사적 협력 수준’에 있어서는 스페이스 플래그, 글로벌 센티넬 훈련과 같은 미국이 주도하

는 대부분의 우주연합훈련에 참가하며, 특정 국가들과는 연합우주작전센터를 운용하여 평시부터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함

께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미국의 단계별 우주협력 수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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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단계별 우주협력 수준>

구  분 1단계(초기) 2단계(중간) 3단계(심화)

우주상황인식(SSA) 

공유 수준

우주공간 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및 기상 등에 

관한 상황인식 공유

상업적·경제적 이익

수준의 상황인식 공유 

안보 및 군사적 수준의 

상황인식 공유

상업적·기술적 

협력 수준
민간분야 위주의 협력 국가 차원의 우주협력

우주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 및 비용 협력

군사적 협력 수준 군사적 협력 수준 저조
우주연합훈련 참관 및 

부분적 참가

대부분의 우주연합훈련 

참가, 연합우주작전센터 

운용

해당 국가 브라질, 루마니아, 페루 등 일본, 한국, 노르웨이 등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이 우주분야에 있어서 동맹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보다도 미국

의 우주전략에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과 안전 보장’을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이다. 또한, 향후 우주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적대국가들의 충돌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작용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우주상황인식 공유와 우주 시스템 개발 협력을 통해 우주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있어서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동맹국과의 우주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가

지 도전 과제들도 남아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기존 미국의 우주협력은 동맹국에 비해 우월한 우

주능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지원에 국한된 협력이 주를 이루었다보니 국내적으로 다른 국가와

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주공간에 대한 세계 여러 국가

들의 접근 확대와 우주개발 노력에 따라 이러한 국내의 부정적인 의견을 극복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 관련 데이터를 공유함에 있어서 정

보보호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주영역 내 정보의 분류와 공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기밀성과 협력의 균형을 잘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우주개발에 대해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포용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제안한 우주공간 내 우주무기의 배치 금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2014년 유엔 투표에서 미국을 포함한 오직 4개의 국가만이 이 결의안에 반대하여 미국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로 125개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Wilson 2020, 

2). 이러한 사례는 우주공간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기반이 여전히 충분

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향후 동맹과의 협력방향에 있어서 중

요한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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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1953년 1월 31일 첫 인공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주력 발전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최근 우주공간의 상업화 및 군사화와 

더불어 우주공간 내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주위원회 재설립, 우주사령부 창설 및 국방우주전

략서 발간 등 적극적인 우주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 및 민간 

기업 등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우주전력 건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과 안전 보장’을 지향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군 또한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방부 및 각 군을 중심으로 우주전력 건설과 개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안보의 많은 부분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고, 우주공간의 특성상 한 국가만의 노

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에 있어서 미국을 비

롯한 주변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미 우리나라도 우주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의 협력이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미국의 국방우주전력 건설에 있어서 동

맹과의 협력방향을 고려시 한국군에게 주는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동맹국 및 파트너와 연구개발 및 획득 협력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군은 한·미 

동맹이라는 기반 하에 미국과의 연합훈련, 주한 미군 주둔 등을 통해 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협력

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주분야에 대한 우리군의 발전 속도를 고려시 미국과의 협

력 수준은 저조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우주안보 환경의 경쟁 심화로 우리군도 우주력 발전을 

위해 공군을 비롯한 각 군에서도 개념 발전과 우주력 건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연계하여 자체적인 우주력 개발도 중요하지만 미국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

발 및 획득 협력을 이어간다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미국과 영국의 ‘연합우주작전센터 운영’, 미국과 뉴질랜드의 ‘SATCOM-9 위성 개발 협

력’ 등은 양국 모두에게 외부의 우주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비용 측면에서

도 분담을 통해 상호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북한의 반우주능력 신장에 따른 우주공간 위협에 대해 미국과의 연합된 대응이 필요

하다. 향후 미래 전장은 우주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며, 우리군도 무기체계 및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위성을 활용한 우주공간에서 제공받는 위성정보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성공적인 합동작전과 각 전장별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공

간에 배치된 위성자산을 통한 전장영역별 정보공유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우

주능력은 주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 ICBM급으로 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하

고 있으나, 현재 궤도 발사에 성공한 적이 적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처럼 타국의 인공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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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타격하는 능력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전자기 펄스를 활용한 GPS 교란을 

통해 우주로부터 수신되는 위성 통신망을 방해하고 지상에 배치된 우주자산 및 무기체계들을 무

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제는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가해지는 위협에도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응마련이 필요할 때

이다.

세 번째,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우주공간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과 문제에 대해 신속한 공유, 공통된 상황인식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우주공간은 수천 개의 소형 인공위성과 각종 발사체로 인해 혼잡성이 심화되

고 있으며, 자칫하면 우주공간에서 국가들 간의 위성 충돌 및 우주폐기물 추락 등 여러 가지 사

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평시 우주상황인식에 대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정보 공

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 

간의 우주연합훈련을 통해 잠재적 적대세력이 야기할 수 있는 우주공간에서의 위협에 사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네 번째, 앞서 미국의 우주전략을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의 잠재적 적대국가로 상정하고 이들의 대우주 능력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보

니 미국과의 우주분야 협력에 있어서 장차 직면할 문제 중 하나로서 우리의 우주연합훈련 참가

가 한반도 주변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新) 냉전’ 구도 하 패권경

쟁과 연계하여 한국에게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연합훈

련이나 미국과의 우주협력이 최근 북한이 드러내는 우주위협에 대응한 차원의 문제임을 설명하

고 주변국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동맹국의 이익에 유리한 우

주공간 행동규범 제정 및 개선을 통해 유리한 전략적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현재는 우주공간을 통제하는 뚜렷한 국제법적 기준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각 

국가들 별로 자국의 이익에 맞는 해석과 접근방식으로 우주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주개발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관심 증대와 우주의 복잡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우주공간에서

의 행동규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도 동맹국과 함께 한국의 우주전력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주공간 행동규범 마련 노력을 통

해 우주공간에서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야겠다.

우주는 이제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 아니며, 우주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향후 우주의 상업화와 

군사화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군도 국가 및 국방 차원의 우주

전략 수립, 우주전력 건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향후 우주군 건설에 대비한 우주군 

운용개념 및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교리연구 선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주공간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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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점을 고려시 미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우주상황인식 공

유, 우주시스템 개발 및 획득 협력, 우주연합훈련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

면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나아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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